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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전쟁과 조선화교
― 조선의 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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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중일전쟁기 친일협력정권에 관한 연구가 최근 침략과 저항을 축으로 한 민족주의적 시각

의 연구 틀을 벗어나 친일협력정권을 중층적, 다면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1) 이러한 친일협력정권 연구가 주로 汪精衛, 周佛海, 汪克敏 등의 대

표적인 친일협력자의 형성과 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각 친일협

력정권의 각종 정책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 과제의 하나로 

중일전쟁기 친일협력정권과 화교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하는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일전쟁은 중국 국내의 중국인을 중경국민정부와 친일협력

정권으로 분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의 화교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들었기 

 * 일본 교토소세(京都創成)대학 경영정보학부 부교수

 1) 국내서는 2006년 12월 중국근현대사학회 월례발표회서 󰡔중일전쟁기 친일협력자의 형성․행

위․청산󰡕이라는 주제로 5편의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 논문은 친일협력정권을 주

도한 汪精衛, 周佛海, 汪克敏 등에 대해 저항파의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이들 친일협

력자의 진정한 실상의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일본의 연구성과는 姬田光

義․山田辰雄編󰡔中國の地域政權と日本の統治󰡕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6年과 劉傑｢汪兆銘政權

論｣󰡔支配と暴力󰡕岩波書店, 2006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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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만의 연구자 李盈慧의 연구성과가 

주목된다. 그는 중일전쟁과 화교의 관계를 중경국민정부와 친일협력정권, 거주국, 일본 등

의 각 요인간 상호갈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각 국가의 화교를 친일과 반일활동의 정도에 

따라 구분했다. 그는 조선의 화교를 대만, 일본의 화교와 함께 친일활동의 정도가 가장 심

했다고 간주하고 있지만 조선화교의 친일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을 하지 못했다.2) 같은 

대만의 연구자 楊韻平은 왕정위 남경국민정부의 각종 당안을 활용하여 조선화교의 친일활

동을 분명히 함으로써 李盈慧가 남긴 연구 과제를 해명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3) 

하지만 중일전쟁과 조선화교의 관계는 왕정위 남경국민정부와 조선화교간의 관계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조선화교에 대한 정책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며, 친일협력정권 하에서 조선

화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미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중일전쟁이 조선화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선의 화교

소학교를 사례로 북경임시정부 및 남경국민정부와 조선총독부의 화교정책이 화교소학교 수

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해 화교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화교소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양 친일협력정권과 조

선총독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가장 적용되기 쉬운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일전쟁기 조선의 화교소학교에 관해서는 菊池一隆의 선행연구4)가 있다. 菊池一隆는 東

京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왕정위 남경국민정부의 󰡒中華民國政府(汪政權)大使館檔案󰡓
을 기초 자료로 화교소학교의 실태를 밝힌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조선의 화교소학교의 

역사적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조선총독부의 조선화교 정책을 검토하지 못함으로 인

해 중일전쟁기 조선의 화교소학교 설립의 증가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본고는 상기와 같은 연구 과제를 밝혀내기 위해 南京第二歷史檔案館에 소장되어 있는 왕

정위 남경국민정부의 󰡒汪僞僑務委員會檔案󰡓과 󰡒汪僞外交部檔案󰡓5) , 東京 東洋文庫 소

장의 왕정위 남경국민정부 주일대사관의 󰡒中華民國政府(汪政權)大使館檔案󰡓, 臺灣中央硏

究院 소장의 󰡒駐朝鮮使館檔󰡓, 大邱華僑協會 소장의 󰡒大邱華僑學校發起及成立󰡓6), 국가기

 2) 李盈慧󰡔抗日與附日-華僑․國民政府․汪政權󰡕水牛出版社, 2003年.
 3) 楊韻平󰡔汪政權與朝鮮華僑(1940-1945)-東亞秩序之一硏究󰡕稻鄕出版社, 2007年.
 4) 菊池一隆｢戰時期朝鮮における華僑學校敎育の實態と特質-神戶中華同文學校との比較檢討-｣王柯

編󰡔阪神華僑の國際ネットワークに關する硏究󰡕(平成14年度-平成16年度科學硏究費補助金(基礎硏

究(1)) 硏究成果報告書, 2005年3月.
 5) 두 자료는 楊韻平씨로부터 제공받았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6) 大邱華僑學校設立發起人󰡔大邱華僑學校發起及成立󰡕(大邱華僑協會所藏), 1943年2月21日. 이 자료

는 나무에 중국어로 화교소학교의 성립 경위와 기부자 및 모금액을 적은 후 니스 칠 해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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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원 소장의 朝鮮總督府 外事課 발행의 󰡒領事館往復󰡓 및 각종 조선총독부의 비밀문서를 

참고로 했다. 또한 중일전쟁기를 살았던 화교를 인터뷰하여 문헌에서 발견할 수 없는 조선

화교와 중일전쟁과의 관계를 담아보려고 했다.

Ⅱ 조선총독부의 화교정책과 화교소학교 설립증가

1. 중경국민정부에서 북경임시정부로

중일전쟁은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화교에 중경국민정부와 친일협력정권 중 어느 하

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만들었다. 중일전쟁기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서 조선총

독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상, 일본의 적국인 중경국민정부의 국민으로서 존재하기는 어

려운 환경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결국 친일협력정권에 참가하게 되지만, 그 과정

은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 조선화교는 장개석 남경국민정부의 국민으로서 경성총영사관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의 󰡐적국의 국민󰡑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화

교는 조선총독부에 의한 각종 경제활동의 제약과 정치적 탄압을 우려하여 잇따라 본국으로 

귀국했다. 전쟁 직전 6만7,377명이던 인구는 동년 10월 3만2,727명으로 49%나 줄어들었다.7) 

이런 인구감소율은 1931년 7월 만보산사건으로 촉발된 국내배화사건 때의 조선화교의 인구

감소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군이 上海, 南京, 漢口 등의 화남, 화중지역의 주요도시 그리고 濟南(1937.12), 

靑島(1938.1), 威海衛(1938.3) 등 화북지역의 주요도시를 점령하고, 점령지역에 친일협력정권

을 수립하면서 조선화교의 정치적 상황은 급변했다. 특히 1937년 12월 14일 북경에 설립된 

중화민국임시정부는 조선화교에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경임시정부가 통치

하는 山東省과 河北省은 조선화교의 출신지였기 때문에 조선화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

역이었다. 북경임시정부로 볼 때 조선화교는 일본의 통치지역에 거주할 뿐 아니라 임시정

부가 통치하는 지역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화교를 중경국민정부

에서 임시정부의 지지자로 편입시키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큰 정치적 의미

한 편액이다. 식민지기 국내 화교소학교의 설립에 관한 기록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 편액의 

자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7) 朝鮮總督府警務局｢在留支那人ノ狀況｣󰡔第73回帝國議會說明資料󰡕1937年, 172-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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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북경임시정부는 수립 직후 중경국민정부의 경성총영사로 친일적인 範

漢生8)을 임시정부로 전향시킨다. 그 후 범한생은 12월 17일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를 

방문하여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참가를 표명하고 18일에는 東京의 중경국민정부 주일대사관

에 총영사 사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북경임시정부를 방문했다.9) 그는 북경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28일 총영사관에 경성헌병대본부의 지원을 받아 부영사 등의 저지를 뿌리치고 청

천백일기 대신 임시정부의 국기인 五色旗를 게양했다.10) 이어 그는 29일 아침 각 영사관에 

오색기의 게양을 지시, 부산영사, 신의주영사, 인천판사처주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선의 전 공관에 오색기를 강제로 게양했다.11) 이 결과 중경국민정부가 1938년 1월 20일 공

식적으로 조선의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하기도 전에 조선의 공관은 북경임시정부의 관

할 하에 편입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12) 

또한, 조선화교 사회는 범한생 총영사의 권고와 조선총독부의 협박에 의해 잇따라 중경

국민정부에서 임시정부로 전향하게 된다. 조선화교의 중심인 서울의 화교단체 대표들은 12

월 28일 범한생 총영사의 임시정부 참가 명령에 반대하지만 본정(本町)경찰서의 강제에 의

해 임시정부 참가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13) 인천화상상회도 인천경찰서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임시정부 참가를 선언했다.14)

 8) 범한생은 일본 明治大學에서 유학하고, 중화민국 정부 외교부에서 일본 관련 부서의 과장, 국

장으로서 근무한 후, 1934년 11월 경성총영사로 부임했다. 1941년 12월 왕정위 남경국민정부 

駐神戶總領事로 전근할 때까지 약 7년간 조선에서 근무했다. 그는 1934년 부임 당시부터 일

본인 외교관들 사이에 친일적인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장개석 남경국민정부는 그의 친일적 

태도를 견제하기 위해 반일적인 외교관을 영사로 파견하기까지 했다.(朝鮮總督府外事課｢在京

城中華民國總領事着任ノ件｣󰡔昭和九年領事館往復綴(各國)󰡕, 1934年11月19日;朝鮮總督府警務局｢

外國人ノ動靜｣󰡔第73回帝國議會說明資料󰡕1937年, 173-174쪽)
 9) 安井三吉󰡔帝國日本と華僑󰡕靑木書店, 2005年, 250-251쪽.
10)｢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地檢秘󰡕第2284號, 1941年12月12日.
11) 安井三吉󰡔전게서󰡕, 250-251쪽.
12) 일본 중경국민정부 대사관과 영사관의 폐쇄는 1938년 1월 24일 門司辦事處를 시작으로 橫濱

總領事館과 長崎領事館이 2월5일, 神戶總領事館이 2월7일, 日本大使館이 6월1일 각각 이뤄졌

다. 이를 대체하는 북경임시정부의 辦事處는 같은 해 3월3일 函館를 시작으로 東京 4월12일,  
神戶 8월1일, 長崎 12월24일, 橫濱 1939년4월5일 각각 설치되었다. 따라서 조선이 일본보다 

공관의 폐쇄 및 설치가 더 빨랐다.(出口晴久｢日中戰爭期における神戶華僑の實態と動向｣東アジ

ア史硏究會󰡔東洋史論󰡕第9號, 1996年, 36쪽)
13)｢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地檢秘󰡕第2284號, 1941年12月12日. 
14)｢在仁川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地檢秘󰡕第11號, 1938年1月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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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일전쟁 발발 초기 중경국민정부의 총영사관 및 영사관, 그

리고 서울과 인천의 화교는 범한생 총영사를 비롯한 몇 명의 친일협력자를 제외하고는 중

경국민정부를 이탈하여 북경임시정부에 참가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이런 조선화교를 󰡐항일용공정권의 앞잡이󰡑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단속하는 

한편, 참가자에게는 보호한다고 회유하여, 조선화교는 임시정부 참가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15)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강압적인 조치는 1938년 1월말까지 조선화교 전체

가 임시정부 참가를 선언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범한생 총영사가 주도하여 1938년 2월 3

일 전국 각 지역의 중화상회 대표 22명을 소집한 華僑團體代表者會議를 개최, 조선화교의 

힘을 결집하고, 북경임시정부 참가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선화교의 전국규모의 단체라 할 

수 있는 旅鮮中華商會聯合會를 조직했다.16)

이상의 검토를 통해, 조선화교가 내면적으로 북경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있었는가라는 문

제와 별개로 조선의 중경국민정부 공관은 북경임시정부의 공관으로, 화교사회는 중경국민

정부에서 북경임시정부로 전향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조선화교는 일본의 󰡐적국의 국민

󰡑의 입장에서 󰡐우호국의 국민󰡑의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 사실은 조선화교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하 조선화교소학교를 사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총독부의 화교 이동 및 송금의 제한

조선의 화교소학교는 1902년 인천화교소학교의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 

1944년 현재 29개의 화교소학교와 중학교인 광화중학(光華中學)이 설치되어 있었다.(표1 참

조) 화교소학교의 설립은 본국 정부의 변천에 따라 청국과 북경정부시기(1902-1926년), 남경

국민정부시기(1927-1937), 북경임시정부(1937-1940) 및 왕정위 남경국민정부시기(1940-1945)

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청국과 북경정부시기의 화교소학교는 화교의 이주시기가 빨랐고 상업이 매우 발달한 화

교 거주 인구가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이 이뤄졌다. 인천은 1902년, 서울 1910년17), 

15)󰡔동아일보󰡕1938년1월7일.
16)｢京城中國總領事館ノ動靜其他ニ關スル件｣󰡔地檢秘󰡕第263號, 1938年2月6日. 대표자회의 직전 총

영사와 화교대표 22명은 남산의 朝鮮神宮을 참배했다. 연합회 조직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평의원을 두었다. 회장의 임기는 1년, 각 회원단체의 연회비는 20원이었다. 연합회의 회

장은 중일전쟁 기간 경성중화상회주석인 周愼九와 司子明씨가 맡았다.
17) 한성화교소학교는 중구 수표동 華商會館 내에 화상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 설치한 中華學堂

이 효시다. 中華學堂이 설립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1908년 12월 현재 학생 수가 15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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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912년, 신의주 1915년, 진남포 1919년, 원산 1923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장개석 남경

국민정부 시기는 화교의 거주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북한지역의 대도시인 평양, 해주, 

청진, 신의주, 겸이포, 운산 등지서 잇따라 설립되었다.18) 평양, 해주, 청진은 화교의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신의주화공, 신의주화농, 운산북진19), 용암포화교소학교가 위치한 지역

은 중국인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북경임시정부와 왕정위 남경국민정부 시기는 어느 때보다 조선에서 화교소학교 설립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설립연대가 불분명한 사리원화교소

학교를 제외한 28개 화교소학교 가운데 14개가 이 시기에 설립되어 전체 화교소학교의 

50%를 차지했다. 중일전쟁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화교소학교가 폐교되기는커녕 

설립이 급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학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1907-1908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10년 中華學堂을 

화교소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장소를 중화회관에서 현 명동 자리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滿韓萍士｢京城に於ける淸國人の社會的狀態｣󰡔朝鮮󰡕通卷11號, 1909年1月, 64쪽)
18) 조선의 화교소학교는 근대 중국인의 조선 이주로부터 약 20년 뒤에 설립되었지만 일본인 소

학교의 설립은 이보다 훨씬 빨랐다. 일본인 소학교는 1877년 부산에 설립된 부산공립학교를 

시작으로 원산 1882년, 인천 1892년, 서울 1896년, 평양 1897년, 목포 및 진남포 1898년, 군산 

1899년에 잇따라 설립됐다. 이것은 일본인이 처음부터 정착형 이주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

다.(吉田英三郞｢在韓日本人敎育の狀況｣󰡔朝鮮󰡕第12號, 1909年2月, 55-56쪽) 
19) 이 학교를 다닌 화교 吳起勳(77)씨는 산동성 諸城 출신으로 가족과 함께 중일전쟁 직전 운산

군 북진으로 이주했다. 그는 이 학교를 3년간 다니다가 가정 사정이 어려워 부근의 탄광에서 

부친과 노동을 했다고 한다. 그는 이 학교에서 가르친 교과내용은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이 

학교 출신자로서 해방이후 중국 정부에서 고급 관료가 된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2006년 11
월 대구 자택에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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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
교명

소재지
화교인구

(44년 5월　현재)
설  립

연  도
학생인원 (명)

교   원
조성 기금(원) 정부보조금

(44년월액)(원)인원(명) 월급(원)
漢城

경기 7,328
1910 420 11 97 없음 670

仁川 1902 179 9 60 50,000 220
大邱 경북 489 1941 60 1 - 2,300 100
釜山 경남 848 1912 24 2 70 3,000 110
群山 전북 977 1941 64 3 77 없음 100
鎭南浦

평남 8,518

1919.2 83 2 77 770 120
平壤 1927 165 3 82 1,000 200
東平壤 1928.2 125 2 - 없음 없음

船橋 1937.7-42 102 2 170 없음 없음

海州

황해 3,710
1928 59 2 70 없음 110

沙里院 - 45 2 30 100 100
兼二浦 1937.7-44 35 2 170 없음 100
新義州

평북 28,659

1915.3 141 3 57 없음 160
雲山北鎭 1930.4 233 5 76 없음 200
龍岩浦 1930.10 129 2 - 없음 140
華工 1933.8 131 3 57 없음 140
華農 1935.8 232 3 57 없음 230
江界 1939.3 50 2 70 3,000 100
七坪 1942.8 25 1 70 없음 100
大楡洞 1943.2 32 1 100 - 100
厚昌 1943.4 31 1 100 - 없음

定州 1943.4 28 1 - - 없음

元山
함남 7,137

1923 170 6 73 1,200 280
咸興 1937.7-42 96 3 60 10,000 140
淸津

함북 10,967

1920년대 105 3 77 2,000 120
雄基 1942 93 2 110 없음 120 
會寧 1939.11 38 1 - 없음 100
羅南 1937.7-42 72 3 - 없음 100
城津 1937.7-42 36 1 - 없음 100
합계 - 68,633 - 3,003 82 - 73,370 3,960

<표 1> 중일전쟁기 조선의 화교소학교 현황20)

이하 대구화교소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검토해 보자. 대구화교소학교는 1941

년 한국에서 인천, 서울, 부산화교소학교에 이어 네 번째로 설립되어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교소학교의 하나다. 대구화교소학교의 설립을 배경으로 든 이유는, 당시 설립 

발기인이 기록한 󰡐大邱華僑學校發起及成立󰡑의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설립발기인이 

20)｢汪僞政府駐朝鮮總領事館半月報告｣󰡔汪僞僑務委員會檔󰡕2088-373, 1942年6月15日;｢僑務檔案(僑民

敎育)1944年｣󰡔中華民國國民政府(汪政權)大使館檔案󰡕2-2744-37;朝鮮總督府󰡔人口調査結果報告 其

ノ一󰡕1944年5月1日. 대유동, 정주, 후창, 동평양화교소학교의 학생 및 교원의 수는 1944년 현

재, 그 외는 1942년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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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설립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1937년 사변이 발발하여 교포들이 많이 산동성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시 돌

아오는 화교가 많아져 최근 3년 동안 100호로 늘고 인원은 500여명이 되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학교 갈 아동이 60-70명이 되었다. 화교 대부분은 

장사를 하고 있으므로 아동을 교육할 시간이 없었다. 아동의 부모들은 학교를 세우는 것

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21)

위의 기록에 중일전쟁 발발 후 대구의 화교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공식통계에서도 확인

된다. 대구부의 화교인구는 중일전쟁 발전 직전인 1936년 12월 386명이었으나 전쟁으로 인

한 귀국으로 1937년 12월에는 12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9%나 감소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

펴본 대로 조선화교가 북경임시정부에 참가하면서 조선총독부의 조선화교에 대한 정책은 

전쟁발발 직후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 전쟁으로 중국

에 귀국한 조선화교의 재입국은 물론이고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다가, 1938년 4월 

조선화교의 중국 거주 가족의 입국과 상점 점원의 재입국을 허락했고, 특히 가족의 경우는 

입국자 수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22) 이 조치로 조선화교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대구의 경우 1938년, 1939년, 1940년은 거의 160명 선을 유지하지만, 1941년에는 240명으로 

증가하고, 대구부를 포함한 경상북도 전체 화교인구는 공식적으로 565명으로 증가했다.23)  

화교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구구성에도 중일전쟁 이전에 비해 변화가 일어났다. 1936년 

대구부 거주 화교의 남녀비율은 4.1:1이었지만, 중일전쟁 발발 후인 1938년은 2.8:1, 1939년

은 2.5:1, 1940년은 1.7:1로 남녀비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정착형의 인구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화교의 남녀비율도 1936년 3.5:1에서 1940년 2.8:1, 1943년 2:1, 1944년 1.9:1로 나

타나, 여성 인구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대구화교만의 현상은 아니었다.24) 

이처럼 여성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시의 대구화교소학교 

사정에 정통한 徐國勳씨는 󰡒당시 중국의 풍습은 결혼한 남성이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상업을 경영하는 자는 절대로 가족을 데리고 나갈 수 없었다. 부인은 집안 어른을 모셔야 

21) 大邱華僑學校設立發起人󰡔大邱華僑學校發起及成立󰡕(大邱華僑協會所藏), 1943年2月21日.
22)｢事變ニ依リ引揚中ノ支那人店員及家族ノ再入鮮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外務部󰡔領事館關係綴󰡕, 

1938년. 이 조치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1938년4월7일 각 도의 경찰부장에게 보낸 朝保秘

第百八十三號의 문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인 일반 노동자의 입국에 대한 엄격한 입국 

제한은 중일전쟁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23) 朝鮮總督府󰡔統計年報󰡕각 연도.
24) 朝鮮總督府󰡔統計年報󰡕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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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당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놀림을 당할 정도로,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다󰡓25)고 

말하듯이 조선화교의 대부분은 가장이 산동성, 하북성에 가족을 두고 혼자 조선에 나온 출

가형 남성노동자인데, 노동하여 번 돈을 고향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겨울 일시 귀국할 때 

번 돈을 휴대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화교가 번 돈이 중경국민정부의 군자금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

해 송금과 양 지역간 이동을 엄격히 제한했다. 조선총독부의 외환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선화교를 비롯한 외국인의 연간 해외 송금액을 500원 이하로 제한하다가 1941년 8월부터

는 동 법을 개정하여 200원으로 송금을 더욱 제한했다.26) 여기에다 동 법은 조선화교가 중

국에 일시귀국 할 때는 200원 이상을 휴대 못하게 함으로써, 재입국 할 때 100원의 제시금

(提示金)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 고향의 가족을 도와 줄 수 있는 돈은 100원도 채 되지 못

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제한된 송금조차도 친일협력정권 통치 지역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으

로 가족의 생계유지는 더욱 곤란해졌다는 것이다. 조선화교 사회는 이와 같은 제시금제도

의 철폐, 송금액과 휴대금의 상한액을 높여주도록 조선총독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치안상

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7) 이 점은 조선화교가 일본의 󰡐우호국의 국민󰡑이 되었

다고 해서 조선총독부가 반드시 조선화교의 입장을 존중한 조치를 취해 준 것만은 아니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28) 

하여튼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규제 조치가 중국에서 조선으로 화교 가족의 이주를 촉

진시킨 요인이었던 것이다. 가족 이주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받을 학생의 증가로 이어

져 위의 기록에 󰡐학교 갈 학생이 60-70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일 것

이다. 각 화교 가정의 자녀 교육의 필요성에 화교소학교 설립을 주도한 것은 대구중화상회

였다. 대구중화상회의 慕文錦 주석을 비롯한 임원 전원은 화교소학교 설립 발기인으로 참

25) 徐國勳씨의 서면 증언(2005년). 그는 2005년 현재 84세로 대구화교소학교 설립을 지켜보았으

며, 대구화교소학교장, 대구화교협회 고문 등을 역임하고, 1970년대 미국으로 이주했다.
26)｢長崎, 新義州領事館四一年三月至十二月工作報告｣󰡔汪僑務委員會檔案󰡕2061/890.
27)｢支那人入國ノ際ノ提示金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外務部󰡔領事館關係󰡕,1942年6月20日. 제시금제도

는 원래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193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조

선총독부는 노동자뿐 아니라 조선 거주 화교가 일시귀국하고 재입국 할 때도 100원의 제시금

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중일전쟁 기간 계속 시행되었다.
28) 조선총독부는 화교의 영업에 대해 일본인, 한국인과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중일

전쟁의 전시통제경제 시기 상업을 영위하는 자는 업종별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이 각 업소에 

원료의 배급을 실시했는데, 한약재의 통제와 배급을 담당한 朝鮮生藥元御組合 가입을 󰡐제국

신민으로 제한 한다󰡑는 규정 때문에 화상 약재상은 조합에 참가할 수 없었다. 화상 약재상

은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朝鮮總督府外務課｢華僑藥材商ノ朝鮮生藥元御組合加入許可依

賴ノ件｣󰡔領事關係書類󰡕, 1942年7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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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차례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당시 화교소학교의 설립은 본국 정부와 해당 지

방정부의 인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문금 주석은 먼저 1941년 봄 경성총영사관, 부산영사

관을 방문하고, 남경국민정부에 학교 설립인가와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 인가를 받아냈다. 

이어 대구부에 화교소학교 설립의 인가를 요청, 대구부는 󰡐깊은 동정의 뜻을 표하고󰡑29), 

그해 8월 설립인가를 해주었다고 한다.30) 

여기서 우리는 대구부가 화교소학교의 설립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

가 있다. 조선총독부는 장개석 남경국민정부 수립 이후 조선의 화교소학교의 교육을 철두

철미하게 감시하고 탄압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 3월 인천의 東和昌 무역회사

가 靑島에서 仁川魯僑小學校가 사용할 교과서를 수입한 것 가운데 新時代三民主義, 新時代

地理, 常識, 歷史 교과서가 항일사상을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성총영사관은 이런 조치에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조치

를 끝내 해제해 주지 않았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1935년 11월경 화교소학교를 반일교육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각 지역

의 화교소학교 사용 교과서를 압수하는 한편, 항일 교사를 구금하는 등 각종 탄압을 가했

다.31) 이처럼 조선총독부가 화교소학교를 탄압하던 시기에 설립된 화교소학교는 신의주화

공소학교와 화농소학교에 불과했다. 여기에다 조선총독부는 화교소학교의 설립을 등록제에

서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화교소학교의 설립은 더욱 어려워졌던 것이다.32)

따라서 대구부가 대구화교소학교의 설립에 별다른 제약을 가하지 않고 흔쾌히 인가해 준 

것은 조선화교가 󰡐우호국의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가 화교

소학교 설립과 관련해 협조적인 또 다른 사례가 있다. 회령화교소학교가 1942년 학생의 증

29)｢大邱中華商會轉慕文錦創設僑校請求補助｣󰡔汪僑務委員會檔案󰡕2088/569, 1943年2月. 모문금은 山

東省 黃縣 출신으로 1913년 조선으로 이주한 후 1920년부터 대구에 정착했다. 그는 지역의 

화교 건축청부회사 雙興號의 경영자로서 대구지역에 많은 종교건축을 남겼다. 1936년 대구중

화상회 주석으로 선출된 후, 1939년 3월에는 旅鮮中華商會聯合會 간사로 선출되는 등 대구지

역 화교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쌍흥호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졸고｢20세기 전반기 대구

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1905-1955년)｣󰡔대구사학󰡕제80집, 2005년8월을 참조하기 바람.
30) 大邱華僑學校設立發起人󰡔大邱華僑學校發起及成立󰡕(大邱華僑協會所藏), 1943年2月21日.
31)｢中國敎科書輸入禁止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外事課󰡔昭和八年各國領事館往復綴󰡕, 1932年9月24日;

󰡔동아일보󰡕1935년11월29일․12월1일․12월2일․12월5일, 1936년2월18일, 󰡔조선중앙일보󰡕1937
년12월4일.

32) 전환의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1928년 해주화교소학교 설립 시 해당 군청에 등록했다는 기록

이 남아 있고, 대구화교소학교의 사례를 통해 중일전쟁 이후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고려

한다면 중일전쟁 발발 직전 혹은 직후로 추측된다.(｢改進華僑敎育曁僑學立案｣󰡔駐朝鮮使館檔-
民國十九年󰡕03-47-1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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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새로운 교사를 건축하려 할 때, 목표로 한 모금액이 거치지 않자, 조선총독부가 당시 

모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회령 군수 및 경찰서장은 모금의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33)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조선화교를 특

별히 배려해서 화교소학교의 설립에 협조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화교소학교의 교육이 

조선총독부의 통치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조선총독부의 통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

문에 화교소학교 설립을 허가해 주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한편, 대구중화상회는 화교소학교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총6,350원을 모금하

고, 학교 설립에 든 비용을 뺀 2,300원은 학교 운영 기금으로 조성했다. 그리고 1942년 8월 

중국 靑島에서 교원 孫殿舜을 초빙하여 정식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34) 대구화교

소학교 설립에서 보듯이 지역의 중화상회가 화교소학교 설립을 주도했다. 이것은 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중일전쟁 이후 설립된 강계화교소학교는 강계중화상회, 칠

평화교소학교는 칠평중화상회가 주도하여 설립했다. 전쟁 이전 한성, 인천, 신의주 등의 화

교소학교도 중화상회가 설립했다. 단, 1930년대 설립된 신의주화공, 신의주화농소학교만은 

각각 중화공회, 중화농회 등의 화교 노동자와 농민단체가 주도하여 설립했다.35) 

마지막으로 표1에서 보듯이 중일전쟁기 화교소학교 설립이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는

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자. 조선화교의 인구를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으로 나

눠 보면, 1930년은 남한지역이 전체의 39%, 북한지역이 61%이던 것이 1941년은 각각 17%, 

83%, 1944년은 18%, 82%로 중일전쟁 이후 북한지역이 전체의 8할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인구는 남한지역이 1930년 26,253명에서 1941년은 12,792명으로 51% 감소했지만, 북한

지역은 1930년 41,541명에서 60,452명으로 오히려 46% 증가했다. 즉, 남한지역의 인구는 절

반으로 감소한 반면 북한지역은 약 1.5배 증가한 것이다.36) 이것으로 볼 때 중일전쟁기 북

한지역 화교인구의 증가가 화교소학교 설립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33)｢關於在鮮僑民敎育狀況與駐京城總領事館的來往文書｣󰡔汪僞外交部檔案󰡕2061/1317, 1942年6月.
34) 大邱華僑學校設立發起人󰡔大邱華僑學校發起及成立󰡕(大邱華僑協會所藏), 1943年2月21日. 손전순 

교장은 산동성 출신으로 山東省立第4師範學校를 졸업하고 靑島에서 초등학교 교원으로서 13
년간 근무했다. 당시 조선의 화교소학교 교원의 자질 문제가 자주 문제되었는데, 그의 능력과 

경력은 다른 교원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다. 교장과 교원을 함께 담당했다.
35)｢第2次領事會議記錄｣󰡔汪政權駐日大使館檔案󰡕2-2744-51, 1943年11月.
36)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44年5月1日. 강원도는 남한지역에 넣어 계산했기 때문에 북한지역 거

주 화교의 비율은 더 높았을 것이다. 참고로 강원도의 1930년, 1941년, 1944년 인구는 각각 

1,664명, 969명, 1,02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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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친일협력정권 하의 조선의 화교소학교 교육 

1. 화교소학교의 운영시스템의 변화 

중일전쟁 후 조선의 화교소학교 교육은 이전 장개석 남경국민정부 하의 화교소학교 교육

에 비해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우리가 크게 주목하는 바는 남경국민정부의 교육 방침이 

북경임시정부와 왕정위 남경국민정부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어 그것이 조선의 화교소학교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1938년 1월 1일 발표된 북경임시정부의 정치대강(政治大綱)은 장개석 국민당정부의 독재

정치 일소, 공산주의 배격, 일본과의 우의 돈독, 국민산업의 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37) 즉, 

북경임시정부 수립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반국민당, 반공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관계는 중일

우호에 근거하여 일본의 자본, 기술을 이용한 경제발전의 달성을 목표를 삼았던 것이다. 임

시정부는 이와 같은 건국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방침을 1938년 4월 발표하는데, 그 내

용은 중일친선, 국민당의 黨化敎育38)배제, 용공사상의 절멸, 구미의존의 전환, 도의의 앙양, 

실학의 장려였다.39)

이러한 임시정부의 건국이념과 교육방침은 왕정위 남경국민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어, 

1940년 3월 남경국민정부의 건국을 알리는 󰡐국민정부환도선언󰡑(國民政府還都宣言)에 和平

의 실현과 헌정실시를 정부의 최대방침으로 정하고, 화평 실현은 일본과 선린우호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헌정의 실시는 국민당과 공산당세력의 근절과 헌법의 제정 공표 등

의 수단으로 달성하려고 했다. 남경국민정부 교무위원회는 이와 같은 건국이념에 따라 

1940년 󰡐華僑敎育暫行實施方案󰡑에 󰡐반공․화평․건국󰡑을 최고의 교육방침으로 정했

다.40)

37) 小島昌太郞󰡔支那最近大事年表󰡕有斐閣, 1942年, 691쪽. 임시정부는 국민당 정권의 실정에 대한 

반대를 중요한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으며, 왕정위 남경국민정부 성립 후 화북정무위

원회로 재편된 후에도 반국민당 성향은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한다.(박상수｢중일전쟁기 화북의 

대일협력정권의 형성｣(중국근현대사학회12월정기학술발표회발표문), 2006년 12월)
38) 당화교육은 국민당 정부에 의해 삼민주의 정신 아래 운용된 교육을 말한다. 당화교육은 민족

의식의 고양과 반제, 특히 반일교육에 중점이 두어졌다. 이에 관해서는 이병인｢국민당의 국민

양성:당화교육｣󰡔중국국민당의 당국체제와 국민국가󰡕(2006년 중국근현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년6월을 참조하기 바람.
39) 小島昌太郞, 앞의 책, 745-746쪽.
40) 李盈慧󰡔華僑政策與海外民族主義(1912-1949)󰡕國史館, 1997年, 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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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원

교무위원회         외교부 

화교학교      이사회

              교  장

             교무회의 

경성총영사관및영사관

이러한 교육방침이 조선의 각 화교소학교에 어떻게 지침이 하달되어 시행되었는지, 본국 

정부와 화교소학교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교무위원회는 1943년 1월 행정기

구 개편 때 폐지되고 외교부의 僑務局이 신설되어 교무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할 때까지 화

교 및 화교 교육을 담당하는 최상위의 행정기관이었다. 교무위원회는 1941년 여름 󰡐華僑

學校視導規程󰡑, 󰡐領事經理僑民敎育行政規程󰡑을 각각 공포하여 해외 각 화교소학교의 지

도규정과 각 영사관의 화교소학교 관리 규정을 정했다.41) 교무위원회의 명령과 지시는 조

선의 경우 경성총영사관과 각 지역의 영사관을 통해 하달, 시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

성총영사관의 화교소학교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1> 왕정위 남경국민정부와 조선의 화교소학교의 관계도42)

경성총영사관은 친일협력정권의 지시에 따라 상기의 교육 원칙을 일선 화교소학교에서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 먼저 경성총영사관은 반일, 친국민당적인 교원을 친

일, 반국민당적인 교원으로 대량 교체했다. 조선의 화교소학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한성

화교소학교의 경우, 교원 2명이 1937년 12월 28일 경성총영사관에 임시정부의 오색기를 게

양하려 할 때 강력히 저항하다 경찰서에 연행되었는데43), 이 사건을 전후하여 한성화교소

41) 李盈慧, 앞의 책, 123쪽.
42) 李盈慧, 앞의 책, 113쪽을 참고로 필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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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余笏44) 교장은 사퇴하고 교직원의 상당수가 본국으로 귀국해 버린 사태가 발생했

다. 인천화교소학교도 인천판사처주임과 동 소학교장을 겸무했던 曾廣勛이 북경임시정부참

가를 거부하고 중경국민정부의 명령으로 귀국했다. 이처럼 이들 교장과 교원의 귀국은 범

한생 총영사의 북경임시정부 참가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교장과 교원의 잇따른 귀국으로 두 화교소학교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때 범한생 총영사

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1938년 2월 자신의 노선에 찬동하는 平立三 교장을 중국에서 초

빙하여 한성화교소학교장에 앉히고, 결원 교원을 잇따라 새롭게 채용했다.45) 동 소학교의 

신임 교원 채용은 1938년 3명, 1939년 3명, 1940년 1명 각각 이뤄져, 1941년 7월에는 중일

전쟁 이전 채용된 교원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46) 또 그는 인천화교소학교에 친일적

인 王孝儀 인천판사처주임을 曾廣勛 대신 임명하고, 교무주임이던 李仁卓을 1938년 4월 교

장으로 임명했다.47) 그후 인천화교소학교는 결원 교원을 1939년 2명, 1940년 3명 새로 채용

했다.48) 두 학교를 제외한 전국의 주요 화교소학교 가운데 중일전쟁 이전 채용되어 1940년 

12월 현재도 근무하는 교원은 1933년 8월 채용된 용암포화교소학교의 李樹文, 1936년 3월 

채용된 원산화교소학교의 畢希珍 2명뿐이었다.49) 1941년 12월 새로 부임한 林耕宇 총영사

는 아예 교장의 조건으로 󰡐思想純正한 者󰡑를 최고의 임용 기준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반

일, 친국민당 성향의 인물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교장 및 교원의 자격에서 제외했

던 것이다.50) 

다음은 총영사관에 의한 화교소학교의 이사회의 장악 시도를 살펴보자. 校董會로 부르는 

화교소학교 이사회는 학교의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일체의 사무, 학교운영경비의 조달 및 

기금의 보관, 학교 재산의 보관, 교장의 임명,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  

화교소학교 운영에 있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51) 따라서 그림1처럼 왕정위 남경

43)｢華僑團體ノ動靜ニ關スル件｣󰡔地檢秘󰡕第2284號, 1941年12月30日. 그 외 구속된 사람은 총영사관

원 2명, 경성제대 강사 1명, 총영사관 주방장 1명이다.
44) 余笏 교장은 1934년 본국에서 초빙된 제1대 교장이었다. 평립삼 이후 해방 이전까지 4명의 

교장이 더 근무했다. 교장 근무 연한이 짧은 것은 소학교 이사회와 잦은 마찰 때문이라는 지

적이 있다.(한성화교소학󰡔한국한성화교소학 개황󰡕, 2004년)
45)｢調査報告 朝鮮漢城華僑學校槪況｣󰡔僑務季刊󰡕第2卷第2期, 1941年9月15日.
46)｢京城總領事館公務人員任命辭職及僑校等問題｣󰡔汪僞外交部檔案󰡕2061/554, 1940年12月18日.
47) 杜書溥編󰡔仁川華僑敎育百年史󰡕, 2002年, 32쪽. 왕효의 주임은 그후 1939년 10월 인천화교소학

교의 교원, 1944년 1월 인천판사처의 수습영사로 임명되었다. 이인탁 교장은 일본의 패전 후 

사직하고 홍콩을 경유하여 상해로 돌아가 상인이 되었다고 한다.
48)｢京城總領事館公務人員任命辭職及僑校等問題｣󰡔汪僞外交部檔案󰡕2061/554, 1940年12月18日.
49)｢京城總領事館公務人員任命辭職及僑校等問題｣󰡔汪僞外交部檔案󰡕2061/554, 1940年12月18日.
50)｢朝鮮華僑槪況 駐京城總領事館報告｣󰡔汪僞僑務委員會檔案󰡕2088/373, 1942年6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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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의 교육방침이 일선 화교소학교에서 제대로 시행되려면 총영사관이 이사회를 맘대

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서울, 부산, 신의주, 원산, 인천, 진남포 

등 총영사관 및 판사처, 영사관이 위치한 지역의 화교소학교 이사회는 총영사 및 영사가 

이사회에 직접 관여하면서 통제를 강화했다. 한성화교소학교와 인천화교소학교는 총영사가 

학교이사회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신의주영사관, 부산영사관, 원산영사관, 진남포판

사처의 영사와 주임은 지역의 화교소학교의 이사회에 적극 참가하여 학교 운영에 관여했

다. 

그러나, 총영사관 및 영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화교소학교의 이사회는 영사가 직접 관여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부산영사관 관할 하의 대구화교소학교의 

이사회조차도 부산 영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사회는 중화상회의 임원

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1943년 11월 동경서 열린 남경국민정부 주일대사관의 영사관

회의 때 신의주영사는 신의주, 화공, 화농화교소학교의 이사회 등의 관리 감독은 가능하지

만 영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평북 도내의 다른 화교소학교에 대한 통치는 전혀 미치지 못한

다고 토로하고 있을 정도였다.52) 

이런 상황은 총영사관의 화교소학교 교육방침을 시행하고, 전국 화교소학교에 일관된 교

육을 실시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조선 화교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던 林耕宇 

총영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교소학교 이사회의 조직 

원칙을 공표 했다. 첫째 각지 중화상회가 추천한 이사는 반드시 총영사관에 통보해야 하며, 

총영사관이 이를 심사하여 임명하도록 했다. 둘째, 오지의 화교소학교도 총영사와 영사가 

이사장을 맡도록 하고, 이사장과 별도로 부이사장 및 명예이사장을 두도록 했다. 이 조치는 

총영사 및 영사와 가까운 인물을 부이사장과 명예이사장에 앉혀 이사회를 배후 조정 하려 

한 것이었을 것이다. 셋째, 각 화교소학교에 영사관원을 파견하여 감독 및 지휘를 하고 이

사회를 매달 1번 개최하도록 지시했다.53) 

林耕宇 총영사의 이런 이사회 장악 시도가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판단하

기 어렵지만, 각 지역의 화교소학교가 학교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친일협력정권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화교소학교로서는 총영사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조선화교는 중일전쟁 때 포목상, 잡화상, 음식점을 경영하던 화상이 대량 귀국하고, 

잔류한 화상도 전시통제경제로 인해 영업이 여의치 않아 화교소학교에 화상의 기부금을 많

이 낼 처지가 못 되었다. 

51) 漢城華僑學校編󰡔漢城華僑學校槪況󰡕, 1941年7월, 15-16쪽.
52)｢第2次領事會議記錄｣󰡔中華民國國民政府(汪精衛政權)大使館檔案󰡕2-2744-51, 1943年11月.
53)｢朝鮮華僑槪況 駐京城總領事館報告｣󰡔汪僞僑務委員會檔案󰡕2088/373, 1942年6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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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화교소학교의 경우, 1941년 연간 총 지출액은 약 1만5,000원인데 비해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는 연간 약 3,600원, 중화상회의 연간 보조금 1,080원, 부동산 임대수입 약 

2,500-2,600원으로 모두 합해도 7,000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54) 따라서 왕정위 남경국민

정부로부터 매월 약 670원의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불가능했다. 또한 인천화

교소학교와 함흥화교소학교처럼 자체 기금이 마련된 경우는 이자수입으로 학교 운영에 조

금 여유가 있었지만, 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대부분의 화교소학교는 정부 보조금에 학교 운

영의 사활을 걸어야 했다.

왕정위 남경국민정부는 각 해외공관의 운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

던 1944년에 1941년보다 2배나 많은 25개 화교소학교에 매월 5,760원(연간 6만9,120원)을 지

급했다.(표1참조) 이것은 장개석 남경국민정부 교무위원회가 보조금을 지급한 조선의 화교

소학교는 한성, 인천, 신의주 등 총영사관과 영사관이 관리하는 몇 개 학교에 불과했던 것

과 대조된다.55) 이 사실은 왕정위 남경국민정부가 조선의 화교소학교 교육에 얼마나 큰 관

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화교소

학교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화교소학교의 교육내용의 변화  

이번 절에서는 친일협력정권의 교육방침이 조선의 화교소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본 후, 친일협력정권과 조선총독부가 화교소학교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의 화교소학교 교육이 친일협력정권의 관리 하에 놓이면서 변화된 점은 먼저 교과서

의 교체를 들 수 있다. 중일전쟁 이전 남경국민정부 敎育部敎科書局 검인의 교과서가 1938

년부터는 북경임시정부의 北京敎育總署編審會 편찬의 교과서, 1940년 임시정부가 해체된 

후는 華北政務委員會敎育總書編審會所 편찬의 교과서로 바뀌었다. 林耕宇 경성총영사가 취

임 한 후 왕정위 남경국민정부 교육부 편찬의 교과서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하지만 그것

이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56)

54)｢調査報告 漢城華僑學校槪況｣󰡔僑務季刊󰡕第2卷第2期, 1941年9月15日.
55)｢改進華僑敎育曁僑學立案｣󰡔駐朝鮮使館檔-民國十九年󰡕03-47-193-02. 중일전쟁 직전 장개석 남경

국민정부에 의해 승인된 세계의 화교소학교 365개교 가운데 보조금을 지급 받는 화교소학교

는 153개교에 불과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 학교는 1935년 현재 전 세계 화교학교 2,519개교의 

6.07%에 지나지 않았다.(李盈慧, 앞의 책, 513쪽)
56)｢朝鮮華僑槪況 駐京城總領事館報告｣󰡔汪僞僑務委員會檔案󰡕2088/373, 1942年6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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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화교소학교가 상기의 교과서를 사용하여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시간의 배정은 

어떠했는지 한성화교소학교를 예로 살펴보자. 1942년 6월 현재 1-6학년의 개설된 과목은 총 

14개에 주 총 수업시간은 178시간이었다. 1941년 없던 과목이 1942년 새롭게 신설된 과목

은 중국 전통 무술을 가르치는 國術 과목으로 이 과목은 1941년 12월 개시된 태평양전쟁의 

영향으로 개설 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57) 또한 남경국민정부 시기 없던 과목이 친일협력

정권 시기에 새로 신설된 과목은 유교사상을 가르치는 修身이었다. 수신 과목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주 1시간 배당되었는데, 북경임시정부 교육부가 장개석 남

경국민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黨化敎育 배제의 교육방침에 따라 도입한 과목이었다. 

이 과목은 서구의존의 탈피라는 임시정부의 건국이념과도 일맥상통된다고 하겠다.58) 또한 

북경임시정부는 勞作 과목의 교과서에서 국민당정권을 선전하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반

국민당의 교육방침을 교과서에 철저히 반영했다.59)

<표 2> 한성화교소학교의 교과과정 및 수업시간(1942년 6월 현재)60) 

    학년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修身 1 1 1 1 1 1 6
國語 8 8 10 10 10 10 56 
算術 4 5 6 6 7 7 35
公民常識 3 3 3 3 12
勞作 1 1 1 1 1 1 6
唱遊 1 1 2
美術 1 1 1 1 4
日語 3 4 4 5 5 21
國術 2 2 2 2 2 10
體育 2 2 2 2 8
音樂 1 1 2 2 6
歷史 2 2 4
地理 2 2 4
自然科學 2 2 4
합  계 19 25 31 31 36 36 178

다음은 일어 과목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장개석 남경국민정부 하에

57)｢調査報告 漢城華僑學校槪況｣󰡔僑務季刊󰡕第2卷第2期, 1941年9月15日.
58) 왕정위 남경국민정부는 이러한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매년 공자가 탄생한 8월 

27일을 󰡐先師孔子誕生紀念日󰡑로 국경일로 정하고, 1941년 8월 27일 문관을 특사로 파견하

여 산동성 曲阜의 공자묘에서 제1회 國祭를 성대히 개최했다.(小島昌太郞, 앞의 책, 852쪽)
59) 小島昌太郞, 앞의 책, 745쪽.
60)｢汪僞政府駐朝鮮總領事館半月報告｣󰡔汪僞僑務委員會檔󰡕2088/373, 1942年6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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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일어 과목은 개설되어 있었지만 5․6학년 때 1주일에 2시간 하는 수업이 고작이었

다.61) 중일전쟁 이후 일어 수업은 1942년 6월 현재 2학년 3시간, 3․4학년 4시간, 5․6학년 

5시간이 각각 배정되어 장개석 남경국민정부 시기보다 훨씬 많아졌으며, 수업시간은 국어

(중국어), 산술 시간 다음으로 많았다. 그리고 광화학교의 일어 수업시간은 1-4학년은 각각 

6시간으로 국어 5시간, 수학 4시간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62) 이처럼 일어 수업의 비중이 높

아진 주요한 요인은 친일협력정권의 중일친선 교육이념의 철저한 반영에 있었다. 즉, 북경

임시정부의 교육부는 중일친선의 건국이념 및 교육이념에 따라 소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일

주일에 최소한 3시간의 일본어 수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63) 서국훈씨가 조선

총독부 당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어 과목을 개설했다고 증언64)했지만, 그 보다 친일협력

정권의 지시에 의해 개설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일어 과목 개설은 조선총독부의 황민화교육(皇民化敎育)과 관련되어 주목된다. 일

어 과목은 한성, 인천화교소학교의 경우 일본인 정식 교원에 의해 이뤄졌다. 인천화교소학

교는 1939년 2월 일본인 교원 菅田謙治를 채용하고, 1940년 11월에는 寺井千惠子를 임용하

여 일본인 교원은 2명이나 되었다. 한성화교소학교는 1938년 2월 일본인 磯田淸子를 정식 

임용했다.65) 광화학교는 일본인 정식 교원으로서 일본어 교원 1명, 일본사 교원 1명을 채용

했다. 

일본인 교원의 채용은 단순히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교학교의 감

시와 교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간섭했다고 한다. 특히 광화중학의 일본인 大村은 학감(學監)

으로 임명되어 학교 운영의 실질적 담당자로서 조선총독부의 스파이나 다름없었다고 한

다.66) 또한 화교소학교의 주요 안건은 교무위원회 및 지방정부의 절차를 밟아야 시행이 가

능했는데, 조선총독부의 황민화교육정책 때문에 화교소학교의 제출 안건은 여러 핑계를 대

어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고 한다.67) 이와 관련, 한성화교소학교가 중일전쟁 이전 한국인 교

61)｢改進華僑敎育曁僑學立案｣󰡔駐朝鮮使館檔-民國十九年󰡕03-47-193-02. 한편, 한성화교소학교와 인

천화교소학교에는 1930년 2월 현재 영어 과목도 개설되어 있었지만, 친일협력정권 시기에 폐

지된 것으로 보인다.
62)｢僑務檔案(僑民敎育)1944年9月-12月分｣󰡔中華民國國民政府(汪政權)大使館檔案󰡕2-2744-41. 광화학

교는 1939년 겨울 한성화교소학교에 중학부 1반이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旅鮮中華商會聯合會 

등의 노력으로 1944년 4월 조선총독부로부터 화교중학교의 인가를 받아 정식 설립됐다.
63) 小島昌太郞, 앞의 책, 745쪽.
64) 2005년 서면에 의한 인터뷰.
65)｢京城總領事館公務人員任命辭職及僑校等問題｣󰡔汪僞外交部檔案󰡕2061/554, 1940年12月18日.
66) 菊治一隆, 앞의 글, 131쪽.
67) 杜書溥編, 앞의 책,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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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채용하여 5․6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 한국어 수업을 시행68)했지만, 중일전

쟁 이후 완전히 사라진 것도 황민화교육의 일환에 의한 조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화교소학교에 대해서도 조선총독부의 화교소학교 통제는 이

뤄지고 있었다. 각 지방경찰서는 중국인 대신 일본인이나 만주국 출신 교원을 가능한 한 

채용하도록 지시하여, 이런 당국의 압력 때문인지 신의주영사관 관할의 7개 화교소학교의 

교원 19명 가운데 남경 국민정부의 국적은 8명에 불과하고, 만주인과 한국인 교원은 각각 

8명과 3명에 달해, 전체의 약 6할을 차지했다.69)

이와 같은 친일협력정권의 교육방침과 조선총독부의 화교소학교 간섭 및 통제는 화교소

학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이하 경성총영사관과 조선총독부가 화

교소학교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했는지, 남경국민정부 및 왕정위 주석과 관련된 기념식

에 교원과 학생을 동원한 사례, 조선총독부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교원과 학생을 동

원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의 사례이다. 경성총영사관은 1940년 11월 30일 한성화교소학교 운동

장에서 왕정위 주석 정식 취임을 축하하는 행사에 화교 800명 이외 학생 300명을 동원했

다.70) 신의주영사관은 1941년 3월 30일 남경환도 및 남경국민정부 1주년을 기념하는 식전

에 신의주 관내 화교소학교 학생을 동원했다.71) 경성총영사관은 1942년 2월 25일 京城府民

館에서 왕정위 주석을 찬양하는 집회를 南次郞 조선총독과 화교 등 각계 대표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는데, 총영사관은 한성화교소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동원했다.72)

다음은 조선총독부 및 유관단체 주최 행사에 화교소학교 교원 및 학생을 동원한 사례이

다. 원산국민총력연맹이 1942년 2월 17일 싱가포르 함락을 기념하여 국기 퍼레이드를 개최

했는데 이때 원산영사관은 동 연맹으로부터 기념식전의 참가를 요청 받고 원산화교, 원산

화교소학교 학생 등 200여명을 동원했다.73) 경성총영사관은 1942년 9월 15일 국민총력조선

연맹 등 단체가 京城府民館서 개최한 만주건국10주년 경축행사에 총영사관은 한성화교소학

68)｢京城中國人學校에서 敎鞭잡는 吳惠友女史｣󰡔만국부인󰡕제1호, 1932년10월1일, 82쪽. 한성화교소

학교는 한국인 오혜우를 한국어 교사로 채용하여 수요일과 토요일 각각 1시간씩 가르쳤다.
69)｢關於在朝鮮等地僑民敎育問題與京城總領事館等機關來往文書｣󰡔汪僞外交部檔案󰡕2061/1608, 1943

年9月.
70)｢京城華僑熱烈慶祝汪主席正式就任｣󰡔僑務週刊󰡕第7期, 1940年12月13日, 22쪽.
71)｢長崎, 新義州領事館四一年三月至十二月工作報告｣󰡔汪僞外交部檔案󰡕2061/890, 1941年3月.
72)｢旅鮮華僑恭授主席玉照典禮盛況｣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第四一期(1942

年4月16日), 江蘇古籍出版社, 1990年.
73)｢駐元山副領事館1942年1月至十二月工作報告及呈送報告之來往文書｣󰡔汪僞外交部檔案󰡕2061/1158, 

1942年2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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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4, 5, 6학년 학생을 전원 데리고 참가했다.74) 국민총력연맹 조직은 조선총독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단체로 총영사관과 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하지만, 반강제에 가까웠

을 것이다. 또한 경성총영사관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大東亞總進軍歌를 인쇄하여 전국의 화교학교 교사와 학생에게 배포하고 노래를 연습하도록 

지시했다.75)

한편, 위의 각종 행사에 화교소학교 교원 및 학생 뿐 아니라 일반 화교도 동원되었다는 

것은 일반 화교도 친일활동에 참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화교의 친일활동은 기타 여

러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군의 원활한 전쟁수행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

진된 저축운동과 비행기헌납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었으며, 1943년 1월 9일 왕정위 남경

국민정부가 대미 선전 포고를 한 이후는 신의주, 무산, 청진, 통영, 부산 등 각 지역에서 국

민정부에 대한 국방헌금을 모금하여 헌납하기도 했다. 국민총동원운동의 최 말단 조직인 

愛國班에 일본인, 조선인과 함께 참가하여 일본군의 전쟁수행을 위한 각종 후방지원활동에 

참가했다.76)

그러나 이와 같은 친일협력정권과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화교소학교와 일반 화교의 반대

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신의주화교소학교에서 華子文 교사가 학생들

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를 가르친 사건과 교내에 반일표어가 나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77) 하지만 이런 경미한 항일사건조차 다른 곳에선 일체 찾아볼 수 없었다. 일반 조선

화교가 중국 관련 첩보사건으로 검거된 수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부터 1944년 7월까지 7년

간 총 152명에 달한 것으로 볼 때 조선화교의 항일활동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78) 

그러나 조선에 파견된 중국공산당 팔로군 대원의 조직에 의한 自起團事件, 日東會事件79)을 

제외하면 매우 경미한 사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중일전쟁기 일본 경찰관이 무고한 화교를 

체포하여 고문으로 첩보 죄를 강제 자백하도록 하여 옥고를 치른 화교가 많았다는 서국훈

씨의 증언은 검거자 수를 그대로 첩보사건 관련자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

라서 화교소학교와 일반 화교의 일부 항일활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항일활동

74)｢駐朝鮮京城總領事館一九四二年下半年工作報告1942.7-12｣󰡔汪僞外交部檔案󰡕2061/1340.
75)｢駐京城總領事館一九四二年一月至十二月工作報告及呈送報告之來往文書｣󰡔汪僞外交部檔案󰡕

2061/1156, 1942年7月.
76) 楊韻平, 앞의 책, 189-196쪽.
77) 楊昭全․孫玉梅󰡔朝鮮華僑史󰡕中國華僑出版公司, 1991年, 300-301쪽.
78) 朝鮮總督府司計課｢外諜事件｣󰡔第85回帝國議會說明資料󰡕1944年, 26쪽.
79) 朝鮮總督府法務局｢刑事事件｣󰡔第84回帝國議會說明資料󰡕1943年, 24-26쪽. 두 항일사건은 관계자

만 각각 41명과 21명에 달했으며, 조선 각지의 중요 시설 방화 및 파괴활동, 첩보활동을 전개

했다. 두 사건은 조선화교의 중요한 항일운동으로서 앞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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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가 친일활동의 정도를 능가하기엔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조선의 화교소학교와 일

반 화교의 전반적인 기조는 친일활동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조선총독부가 중일전쟁기 조선의 화교소학교 설립에 

협조적이었던 것은, 화교를 특별히 배려한 조치로 보기보다 화교소학교의 교육방침이 조선

총독부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합치했고, 조선총독부의 정책 시행과 화교통치에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Ⅳ 결론 및 과제
이상에서 중일전쟁과 조선화교의 관계를 화교소학교 및 교육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일전쟁기 조선의 화교소학교가 급증한 원인은, 먼저 일본군이 중일전쟁 초반 중국의 

화북지역을 점령하여 탄생한 북경임시정부에 조선화교가 중경국민정부를 이탈하여 참가함

으로써, 조선총독부가 조선화교를 󰡐적대국의 국민󰡑에서 󰡐우호국의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편, 화교소학교를 화교통치와 조선총독부 정책 수행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화교소학교 설

립을 허가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가 조선화교의 자금이 중경국민정부의  

군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화교에 대해 해외 송금을 제한하고, 조선과 

중국 간의 인적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화북지방 거주 조선화교의 가족이 조선으로 대량 이

주했기 때문에 소학교 교육받을 연령의 학생이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북경임시정부와 왕정위 남경국민정부의 친일, 반국민당, 반공을 골자로 한 교육방

침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선의 각 화교소학교에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경성총

영사관과 각 지역 영사관은 본국 정부의 교무위원회, 외교부의 지시를 각 화교소학교에 전

달하고 시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성총영사관은 각 화교소학교를 보다 

잘 통치하기 위해 각 화교소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화교소학교의 이사회 조직 

장악과 친일협력정권의 건국이념과 교육방침에 적합한 교장과 교원을 임용했다. 

친일협력정권 하에서 조선 화교소학교의 교육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각 화교소학교는 

본국정부 및 경성총영사관의 지시로 장개석 남경국민정부가 발행하던 교과서에서 북경임시

정부 발행의 교과서로 바꾸었다. 또한 장개석 남경국민정부의 당화교육을 철저히 배제했으

며, 유교의 덕목을 가르치는 수신 과목을 신설했다. 커리큘럼 가운데 일어 과목의 수업시간

은 친일협력정권의 중일우호의 방침에 따라 중국어, 산술 과목에 이어 3번째로 수업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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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광화학교의 경우는 중국어, 산술 시간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조선총독부는 교원의 임용 시 일본인, 한국인, 만주인 출신 교사를 채용하도록 각 화교소

학교에 압력을 가했으며, 채용된 이들 교사를 통해 교무를 감시하고 통제했다. 또한 화교소

학교의 주요 안건의 시행을 각 지방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황민화교육에 위배되는 

것은 승인해 주지 않았다. 경성총영사관 및 각 영사관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화교소학교의 

교원과 학생을 왕정위 주석과 관련된 기념식, 조선총독부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동원

한 사례가 많았다. 일반 화교 가운데는 항일활동 참가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친

일활동이 큰 흐름이었다.  

한편, 조선화교소학교와 조선화교의 친일활동이 화교의 지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 사

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중일전쟁기 조선화교는 조선총독부의 화교 통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편이다. 1990년대 초 대구화교협회장을 지낸 邱丕昭(73)씨가 󰡒
중일전쟁기 중국인은 4등 국민이었어. 1등은 일본인, 2등은 한국인, 3등은 만주인, 그리고 

마지막이 중국인이었지. 중국인은 제일 대접을 못 받았어󰡓80)라고 증언한 것은 이를 잘 대

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친일협력정권이 중국의 和平과 자주 및 주권을 획득하기 위

한 방편으로 친일의 길을 선택했지만 일제에 이용만 당한 것처럼, 조선화교가 친일활동에 

적극 참가했으면서도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것은 󰡐4등 국민󰡑대우였다는 것이다. 󰡐4등 

국민󰡑대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싶다.

(논문투고 : 2007. 7. 30, 논문심사완료 : 2007. 8. 20)

주제어: 조선화교, 화교소학교, 북경임시정부, 남경국민정부, 경성총영사관, 조선총독부, 

중경국민정부

關鍵語: 朝鮮華僑, 華僑小學校, 北京臨時政府, 南京國民政府, 京城總領事館, 朝鮮總督府, 

重慶國民政府

80) 구비소씨는 山東省 萊陽 출신으로 1941년 가족과 함께 咸興에 이주하고, 그후 해주 등을 거

쳐 1949년초 한국에 넘어왔다. 해방초기 한국 최대의 무역회사였던 화교 무역회사  萬聚東에

서 근무했다.(2004년 5월 대구에서 인터뷰) 그의 만취동 근무 증언은 졸고｢美軍政期における

在韓華僑の貿易活動-貿易會社萬聚東を中心-｣󰡔華僑華人硏究󰡕2號, 2005年11月을 참조하기 바람.


